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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ral health behavior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relation to or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knowledge. Methods: A 
survey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was administered to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five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South Korea, from March to June, 2018. Finally, a total of 23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Oral health literacy in accordance with oral health behavior was high 
when oral health behavior was high (p<0.05).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behavior 
were analyzed as follows: Y (oral health behavior) = 2.028 + 0.113 (oral health literacy) (p<0.05). 
Conclusions: To ensure appropriate oral health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programs in elementary schools to provide oral health 
education to increase or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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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초등학생의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구강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다[1]. 이 시기는 성인들

보다 치아우식 발생률이 높고 구강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2]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건강습관을 습득하기 위해 구강보건교육을 강화 하여야 한다[3].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
자율(DMF rate)은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로 차츰 줄어들고 있으며 우식경험영구치
지수(DMFT index)도 2010년 2.08, 2012년 1.84, 2015년 1.90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4] 과거에 
비해 치아우식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국가들 대부분이 12세 아동 우식경험영구치지수
가 연평균 2개 미만이며[5] 우리나라도 OECD국가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감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은 자연 치유되지 않으며 영구적 치아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스스로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및 
구강건강행태 능력을 향상 시켜야한다[3]. 구강건강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강건강문해력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구강건강문해력(Oral health literacy)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구강건강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능력이다[6]. 또한 구강건강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며 구강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구강건강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보고되고 있다[7,8]. 구강건강문해력이 낮은 환자들은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건강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 겪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인의 질문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약물 및 치료요법 등에 대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9]. 또한 선행연구에서 구강건
강문해력이 낮으면 구강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며 구강질환 처치를 받을 가능성도 낮고,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행태도 낮다고 보고하였다[10,11]. 즉,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구강상태도 건강해지는 의미이다[12]. 주 외[13]는  낮은 구강건강문해력
을 가진 보모들이 옳지 못한 구강보건행태를 보이고 돌보는 아동의 구강건강강태에 좋지 않은 결과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보건의
료영역이며[14] 보건의료 영역의 일부인 구강건강문해력 또한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구강건강문해력의 평가도구는 건강문해력의 정의와 평가도구[15]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
며 국내의 평가도구로 단어인식으로 단어의 이해여부를 대답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평가도구
로 주 등의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이 보고되었다[16].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4, 5, 6학년이
며 이 시기는 청소년 전기로서 기초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대중매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
보의 접근성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형성된 구강건강 관련 신념이나 태도 행동이 평생에 형향을 끼칠 수 있
으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17] 이 시기에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강건강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충치, 불소, 식이, 칫솔질, 양치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구강보건행태로 일생동안 구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구강보건행
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람에 따라 구강보건행태는 다
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18], 구강관리에 대한 행동 양상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구강건강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19].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관련 선행연구는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3,5,19,20], 
초등학생 구강건강문해력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17], 성인과 대학생의 구강건강문해력에 관한 연구
는 다수 수행되어져 왔다[16,22,23].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문해력 및 구강보건지식과 관
련된 구강보건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경북 소재의 4,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문해력 및 구강보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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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과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문해력과 구강
보건지식을 분석하여 향후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구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
발과 구강건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GU-

201709-HRa-08-02-P)을 받아 교비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전 대상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보건교사에게 연
구의 필요성, 주의사항, 설문지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동의서를 보호자, 아동용으로 구분하
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아동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5개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
으며 연구대상자 선정 수는 F-test, t-test, χ2-test의 통계적 검증력 분석과 오차한계 5% 내에서 95% 신뢰
할 수 있는 검증력 나타나게 해 주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F(효과크기) 0.2, α 0.05, 검정
력(1-ß) 0.90에서 2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대상자의 설문지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 불성
실한 대답을 고려하여 총 24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236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구강보건지식과 행태는 장과 김[24], 구강건강문해력은 주 등[16], 구강건강문해력은 Wong 등[25], 이 

등[26]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내용을 초등학생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설문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
해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치위생(학)과 대학의 교수 2인,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교사 2인, 보건교
사 1인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내용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설문문항
은 일반적인 특성 3문항, 구강보건행태 7문항, 구강보건지식 10문항, 구강건강문해력 30문항으로 하였다. 
구강보건지식도, 구강건강문해력은 정답과 오답을 이용하여 정답은 1, 오답은 0을 부여하여 정답의 합을 
총점수로 평가하였고, 구강보건행태는 문항마다 예, 아니오로 측정하여 예로 대답한 응답자의 문항별 %
를 순위로 평가하였다. 구강보건지식도 Cronbach's α= 0.997, 구강건강문해력은 Cronbach's α= 0.79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강보건행태,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문해력은 빈
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건강문해력은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One-way ANOVA에서 통게적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 검증은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문해력이 구강보
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고 양적변수는 그대로 투입하여 입
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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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구, 경북의 연구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전체 236명

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66.1%, 33.9%로 남학생이 많으며 학년은 35.2%로 6학년이 많으며 4학년, 5
학년 각각 32.6, 32.3%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수는 2명이 61.9%로 응답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초등학생 4,5,6학년 학생들의 7가지 구강보건

행태에서 ‘회전법으로 칫솔질을 한다’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는다’와 ‘2-3
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한다’가 동일하게 75.4%로 높았다. ‘하루 칫솔질을 3번 이상 한다’는 44.1%로 낮았
으며 ‘하루 2번 이상 간식을 먹는다’는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86.3%로 남학생 69.9%보다 높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p<0.05). 일일 3번 이상 칫솔질도 
여학생이 57.5%로 높았다(p<0.05).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여학생이 63.8%로 남학생 57.1%보다  높았다. 
회전법 칫솔질은 남학생이 83.3%로 여학생 76.3%보다 높게 나타났다. 2-3개월마다 칫솔교체도 80.1%로 
남학생이 높았다(p<0.05). 간식섭취와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주기적인 구강검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서는 6학년이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81.9%로 많이 받았으며 일일 3번 이상 칫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
Gender  Men 66.1
 Female 33.9
Grade 4 32.6

5 32.3
6 35.2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1 24.6
2 61.9
3≤ 13.6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of the study subjects                                                            Unit: N(%)
Oral health behaviors Yes Rank
1. Oral health education at school 178(75.4) 2
2. Brushing more than 3 times a day 104(44.1) 6
3. Tooth brushing after lunch 140(59.3) 4
4. Rolling method tooth brushing 191(80.9) 1
5. Toothbrush replacement every 2-3 months 178(75.4) 2
6. Snacks twice a day (candy, candy, etc.) 99(41.9) 7
7. Oral examination every 6 months - 1 year 113(47.9) 5
  Mean(SD) 4.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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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질과 점심식사 후 칫솔질도 6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회전법 칫솔질은 6학년이 90.4%로 다른 학년에 비
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2-3개월마다 칫솔교체도 6학년이 79.5%로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하
루 2번 이상 간식섭취는 4학년이 59.7%로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였으며(p<0.05), 정기검진은 6학
년이 59.0%로 가장 높았다(p<0.05). 형제자매 수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하루 3번 칫솔질빈도,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회전법 칫솔질은 3명 이
상이 90.6%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하루 2번 이상 간식섭취는 2명인 경우 48.6%로 가장 높았다
(p<0.05). 

4.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문해력
구강보건지식은 10문항으로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아야 된다’ 가 220명이 정답이었으며 가장 높았다. 

‘칫솔질은 3번이 적당하다’가 218명으로 2번째로 정답자가 높았다. ‘손가락을 빨면 치아가 삐뚤진다’ 와 ‘
과일, 채소는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는 정답자가 가장 낮게 분포하였다. 구강건강문해력의 결과는 30개의 

Table 4. Correct answers frequency of oral health knowledge questions               
Oral health behaviors N Rank
Cavities are caused by bacteria. 206 3
Fluoride helps prevent tooth decay. 201 5
Fruit and vegetables cleans the teeth. 133 10
If your teeth are broken or missing, you should visit the dentist immediately. 206 3
You need to clean your tongue when you brush your teeth. 220 1
The head size of the toothbrush is medium and the handle is preferably straight. 174 6
Cavities do not occur if you brush your teeth. 159 8
Three minutes is appropriate when brushing teeth. 218 2
It is good to brush your teeth immediately after eating meals or snacks. 170 7
When you wash your fingers, your teeth are crooked. 150 9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Division Gender p*  Grade p* Brothers and sisters number p*Men Female 4 5 6 1 2 3≤
Oral health education at 
school

Yes 109(69.9) 69(86.3) 0.004 58(75.3) 52(68.4) 68(81.9) 0.142 44(75.9) 111(76.0) 23(71.9) 0.882
No 47(30.1) 11(13.8) 19(24.7) 24(31.6) 15(18.1) 14(24.1) 35(24.0) 9(28.1)

Frequency of tooth 
brushing a day

1-2 58(37.2) 46(57.5) 0.002 31(40.3) 33(43.4) 40(48.2) 0.595 27(46.6) 65(44.5) 12(37.5) 0.699
3≤ 98(62.8) 34(42.5) 46(59.7) 43(56.6) 43(51.8) 31(53.4) 81(55.5) 20(62.5)

Tooth brushing after 
lunch

Yes 89(57.1) 51(63.8) 0.197 41(53.2) 44(57.9) 55(66.3) 0.235 31(753.4) 90(61.6) 19(59.4) 0.561
No 67(42.9) 29(36.3) 36(46.8) 32(42.1) 28(33.7) 27(46.6) 56(38.4) 13(40.6)

Rolling method tooth 
brushing

Yes 130(83.3) 61(76.3) 0.128 66(85.7) 50(65.8) 75(90.4) <0.001 44(75.9) 118(80.8) 29(90.6) 0.233
No 26(16.7) 19(23.8) 11(14.3) 26(34.2) 8(9.6) 14(24.1) 28(19.2) 3(9.4)

Toothbrush replacement 
every 2-3 months

Yes 125(80.1) 53(66.3) 0.015 58(75.3) 54(71.1) 66(79.5) 0.464 45(77.6) 108(74.0) 25(78.1) 0.803
No 31(19.9) 27(33.8) 19(24.7) 22(28.9) 17(20.5) 13(22.4) 38(26.0) 7(21.9)

Snacks twice a day (candy, 
candy, etc.)

Yes 67(42.9) 32(40.0) 0.385 46(59.7) 32(42.1) 21(25.3) <0.001 18(31.0) 71(48.6) 10(31.3) 0.030
No 89(57.1) 48(60.0) 31(40.3) 44(57.9) 62(74.7) 40(69.0) 75(51.4) 22(68.8)

Oral examination every 6 
months - 1 year

Yes 75(48.1) 38(47.5) 0.522 33(42.9) 31(40.8) 49(59.0) 0.040 26(44.8) 71(48.6) 16(50.0) 0.858
No 81(51.9) 42(52.5) 44(57.1) 45(59.2) 34(41.0) 32(55.2) 75(51.4) 16(50.0)

*by th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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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관련 용어 중 ‘흡연’ 228명, ‘치약’ 224명, ‘칫솔’ 223명으로 가장 정답자가 높았으며 ‘법랑질’ 26명, ‘유
치잔존’ 30명, ‘과잉치’ 31명으로 정답자가 가장 낮았다<Table 4, 5>.

5.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건강문해력 
구강보건지식 10문항에서 전체평균은 7.78이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8.11로 남학생 7.61보다 높았다

(p<0.05). 학년은 6학년이 8.28로 가장 높았다(p<0.05). 형제자매는 2명이 7.85로 높았다. 구강보건행태를 
잘 이행한 경우 1,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하여 7문항의 합으로 평가하여 평균 4.37이 도출되었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 이하인 경우 구강보건지식은 7.61로 평균 이상은 7.93으로 구강보건행태가 좋은 경
우 구강보건지식이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구강건강문해력은 30문항으로 전체 평균은 15.77이며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문해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보건행태 평균 이상인 경우 16.98로 평균 이하인 14.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6>.

6. 일반적인 특성,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건강문해력이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문해력이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Table 5. Correct answers frequency of  oral health literacy
Words N Rank Words N Rank Words N Rank
Smoking 228 1 Sedation 122 15 Malocclusion 87 20
Bacteria 191 7 Diagnosis 171 10 Fluorine 133 14
Abscess 43 25 Enamel 26 30 Supernumerary tooth 31 28
Bruxism 164 11 Tooth 220 4 Missing tooth 37 26
Extraction 82 21 Toothpaste 224 2 Resin 75 22
Deciduous tooth remaining 30 29 Toothbrush 223 3 Stomatitis 49 24
Dentition 67 23 Cavity 220 4 Filling 98 18
Bleeding 185 8 Sealant 103 17 Scale 115 16
Deciduous tooth 143 13 Mouth 160 12 Plaque 34 27
Permanent tooth 174 9 Correction 199 6 Halitosis 90 19

Table 6.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liter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Mean±SD) p* Oral health literacy

(Mean±SD) p*

Gender  Men 7.61(1.33) 0.011 15.53(4.48) 0.270Female 8.11(1.54) 16.25(5.05)
Grade 4 7.40(1.38)b

<0.001
15.76(4.27)

0.7255 7.61(1.27)b 15.47(5.59)
6 8.28(1.46)a 16.07(4.14)

Brothers and sisters number 1 7.58(1.60)
0.474

14.12(4.70)
0.3112 7.85(1.38) 16.14(4.85)

3≤ 7.81(1.28) 15.31(3.72)
Oral health behavior ≤4.37: Lower 7.61(4.50) 0.083 14.42(4.81) <0.0014.37<: Upper 7.93(1.34) 16.98(4.23)
Total mean 7.78(1.45) 15.77(4.64)
*by the t-test for two groups or one-way ANOVA (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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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결과 Y(구강보건행태)= 2.028 + 0.113(구강건강문해력)으로 분석되었다. 즉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은 경우 올바른 구강보건행태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p<0.05)<Table 7>.

총괄 및 고안
초등학생은 유치와 영구치가 교환하는 시기로서 치아우식증이 많이 생기며 치주병이 발병하는 시기로

서 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20].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함양이 필요하다[17].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문해력 및 구
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7가지 구강보건행태의 항목별 차이는 ‘회전법 칫솔질’이 80.9%로 가장 높았
으며 ‘하루 2번 이상 간식을 먹는다’는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송과 류[20]는 ‘칫솔질은 식후에 한다’
가 높았으며 ‘초콜릿, 과자, 사탕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와 ‘정기적 구강검진’이 낮았다고 보고하여 간식섭
취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지만 치아우식증이 잘 발생하는 초등학생 시기에 잦은 간식섭취는 치아우식증의 
원인이 됨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나 치아우식을 줄일 수 있는 식이조절 교육이 초등학교 내에서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에서 유의성은 나타낸 결과를 볼 때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와 ‘일일 3번 이상 칫솔질’이 높은 반면 ‘2-3개월마다 칫
솔교체’는 남학생이 높았다. 김[3]은 구강보건행태에서 칫솔질 빈도에서 여학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고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학생들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구강청결에 대한 관심도 높을 예상하며 이
에 따라 구강보건교육이나 칫솔질 빈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회전법 칫솔질
에서 6학년이 90.4%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다. 유치는 묘원법으로 칫솔질을 하며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
기인 초등학교 시기는 회전법 칫솔질을 교육한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전법으로 닦는 습관이 숙달될 
것이며 4학년보다는 6학년이 회전법을 잘 닦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루 2번 이상 간식섭취
는 4학년이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정기검진은 6학년이 59.0%로 가장 높았다. 송과 류[20]는 6
학년이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이 5학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반면 김[3]은 구강보건실천도가 4학년이 가
장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강보건교육은 매년 계속
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학년에서 올바른 구강보건행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제자매 수
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하루 2번 이상 간식섭취’가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지식

Table 7. Regression analysis between of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literac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behavior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2.028 0.617 3.284 0.001
Gender(women:0, men:1) -0.238 0.188 -0.077 -1.262 0.208
Grade(grade 4.5:0,grade 6:1) 0.312 0.191 0.102 1.632 0.104
Brothers and sisters
Number(1:0, 2≤:1) 0.190 0.203 0.056 0.923 0.357
Oral health knowledge 0.059 0.064 0.057 0.917 0.360
Oral health literacy 0.113 0.019 0.363 5.954 <0.001
*p<0.05  **p<0.01 ***p<0.001 subordination variable: Oral health behavior F: 10.111 p: 0.000 R:0.424 
R2: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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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문항으로 평균 7.78로 송과 류[20]의 구강보건지식 10문항 중 평균 7.86과 큰 차이가 없었다. 10문항 
중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아야 된다’ 와 ‘칫솔질은 3번이 적당하다’의 정답자가 높았다. ‘손가락을 빨면 치
아가 삐뚤진다’ 와 ‘과일, 채소는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는 정답자가 가장 낮았다. 송과 류[20]와 김[3]의 연
구에서도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동일하며, 송과 류[20]의 ‘과일 우유 야채는 
치아를 건강하게 한다’ 김[3]은 ‘치아를 뿌리째 빠졌을 때는 치아를 갖고 치과에 간다’가 가장 낮은 항목으
로 보고하였다. 구강건강문해력은 30문항으로 전체 평균은 15.77이며 이와 장[2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4문항 중 평균 70.6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으로 치과용어의 차이도 있었지만 대학생보다
는 평균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관련 용어 중 ‘흡연’ 과, ‘치약’ ‘칫솔’ 의 정답자가 높았으며 ‘
법랑질’, ‘유치잔존’, ‘과잉치’의 정답자가 가장 낮았다. 김 등[5]과 송과 류[20]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
행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할 수 있도록 잘 알지 못하는 지식
과 치과용어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구강보건행태를 잘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여학생이 8.11로 남학생 7.61보다 높았다
(p<0.05). 학년은 6학년이 8.28로 가장 높았다(p<0.05). 김 등[5]은 구강보건지식이 남학생이 높았으며 학
년은 6학년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학년은 고학년인 경우 구강보
건지식이 높았다.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지식의 관계는 유의성은 없었지만 구강보건행태가 좋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경우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구강보건
행태와 구강보건지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5,20,23] 구강보건지식은 구강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보건행태가 좋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문해력이 구강보건행태의 다중회귀분
석결과 Y(구강보건행태)= 2.028 + 0.113(구강건강문해력)으로 분석되어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은 경우 올
바른 구강보건행태가 높았다. 주 등[13]도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은 경우 주관적구강건강상태와 구강보건
행태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구강건강문해력은 올바른 건강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강건
강 정보와 서비스를 획득, 처리,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정도로서[6] 구강건강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
다[7,8]. 즉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구강건강문해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최 등[21]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경우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즉 구강건강문력력과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
해 계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 현 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보건지식이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문해력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에 편의 표본추출에 되었으며, 다른 다양한 일반적인 변수들에 
관한 차이점을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후속 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재확인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의 5개 초등학교 고학년 236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보건지식이 구

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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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보건행태 7문항에서 ‘회전법 칫솔질’이 80.9%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 칫솔질을 3번 이상 한다’ 
44.1%, ‘하루 2번 이상 간식을 먹는다’는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여학생이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는다’와 ‘일일 3번 이상 
칫솔질’이 높았고 ‘2-3개월마다 칫솔교체’는 남학생이 높았다(p<0.05). ‘회전법 칫솔질’은 6학년이 90.4%
로 높았으며 ‘하루 2번 이상 간식섭취’는 4학년이 59.7%로 높았다(p<0.05). 정기검진은 6학년이 59.0%로 
높았으며 형제자매 수는 2명인 경우 ‘하루 2번 이상 간식섭취’에서 높았다(p<0.05). 

3. 구강보건지식 10문항 중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아야 된다’가 정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과일, 채소는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가 가장 낮았다. 구강건강문해력의 30개 치과관련 용어 중 ‘흡연’ 과 ‘치약’, ‘칫솔’ 의 
정답자가 높았으며 ‘법랑질’, ‘유치잔존’, ‘과잉치’의 정답자가 가장 낮았다.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여학생이 높았으며 학년은 6학년이 높았다(p<0.05). 구강보건
행태에 따른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보건행태 평균 이상인 경우 16.98로 평균 이하인 14.42보다 높았다
(p<0.05). 일반적인 특성,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보건행태의 다중회귀분석결과 Y(구강
보건행태)= 2.028 + 0.113(구강건강문해력)으로 분석되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지식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구강건강
문해력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문해력을 높이
기위한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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